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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갤 러 리 

 

Sungsic Moon - Landscape Portrait 
문 성 식 – 풍경의 초상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   
Stars, a Scope Owl and My Grandmother 

2007 
pencil on paper 
48.5 x 106 cm  

 “Courtesy of Sungsic Moon and Kukje Gallery” 
 

2011 년 2 월 24 일 – 4 월 7 일 

 

○ 관람 안내 

전 시 작 가: 문성식 Sungsic Moon (Korean, b.1980) 

전 시 제 목: 풍경의 초상 Landscape Portrait 

전 시 일 정: 2011 년 2 월 24 일 – 4 월 7 일 

전 시 장 소: 국제갤러리 1 관 (문의: 735-8449) 

개 관 시 간: 월요일-토요일: 10am - 6pm, 일요일: 10am - 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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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국제갤러리는 문성식 작가의 개인전 <풍경의 초상>을 갤러리 본관 (Space 1) 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문성식 작가의 2007 년 그룹전 전시 이후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이다. 

2005 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최연소 참여 작가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온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2007 년 이후부터 꾸준히 작업해 온 드로잉 50 여 점을 비롯한 신작 회화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성식 작가는 자신의 기억과 경험들, 주변의 풍경을 다소 고집스러워 보일 정도로 사실적이고 

섬세한 필치로 묘사해 왔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사들이 반복적인 세필이라는 

극도로 세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늘상 지나치는 보편적인 풍경에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비전을 부여한다. 전시 제목 <풍경의 초상>이 나타내듯, 작가는 이번 

작품들에서도 주변의 인물들과 그들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삶의 표정을 마치 초상화 속 인물의 

표정을 드러내듯 세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1 층 전시장에는 이전 작품들에서보다 더 스케일이 커진 페인팅과 드로잉 작품들이 전시 된다.  

특히 신작 페인팅 작품들에서 세필화 기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형상들은 특정한 형태를 이루는 

대신 무한한 눈동자들처럼 빽빽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다.  

페인팅 작품들은 기존의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무대나 정원을 떠올리는 닫힌 구성대신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알 수 없는 긴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위해 작가는 한정된 캔버스에 화면 

대신 장지를 사용했다. 특히 <숲의 내부>에서는 무한히 계속되는 화면 맨 뒤 부분의 나뭇잎 한 잎 

한 잎까지도 세밀하게 표현되어있는데, 동일한 정성으로 그려진 작품의 전체를 보고 있노라면 

미미한 사물들에 대한 불교적 성찰에 가까운 작가의 진지한 태도를 느낄 수 있다.  

한편 <밤의 질감>이란 작품에서는 <숲의 내부>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의 모든 세부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부암동 쪽 인왕산 자락에 사는 작가는 작업실로 출퇴근하기 

위해 아침과 밤마다 인왕산을 지나가는데, 이때마다 그는 시간의 간극에서 오는 풍경의 차이에 

주목한다. 어둠이 깃들면서 산의 모습은 낮의 밝음 속에서 빛나던 모든 사건과 사물들을 암흑으로 

압도한다. 작가는 그 보이지 않는 어둠의 숭고함을 표현하기로 작정하고 엄청난 시간과 노동을 

화면 위의 어둠으로 물질화 시켜 놓는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작업의 변화에 

큰 계기가 된 것은 <밤>이란 작품이다. 산에 대한 경험의 조각들을 모아 재조립된 풍경 안에는 

올무에 걸린 고라니 울음소리와 부러진 나뭇가지 등의 사건들이 배치되어 있다. 문성식은 다소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을 이러한 서사를 만들어 냄에 있어 사물의 배치가 아닌 경험들의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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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하는 노련함을 보인다. 경험들은 처음 화면 속에서 조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의 배치가 

함축하는 것은 매우 오랜 감정들, 일종의 설명할 수 없는 노스탤지어 같은 것이다. 

  

한편, 문성식의 드로잉 작품들은 페인팅에서 드러나지 않는 소소한 사건들을 좀 더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다. 대표작인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는 어느 한 여름 날 병으로 고생하시던 

작가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고향 김천 집에서 초상을 치른 작가의 경험을 담고 있다. 그날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초상집의 분주함과 문상객들, 그리고 힘들던 하루가 지나 밤이 되어 그 

하루의 경험의 모든 것이 작가에게 다가왔을 때의 심경이 한편의 시처럼 펼쳐져 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을 지나 밤이 되었고 암흑 속에 수많은 별들이 투명하게 빛나고, 낮에 보이던 앞산의 

아기자기한 푸른 나무들은 이미 하나의 어둠으로 스러져 갔고, 그 안 어딘가에서 운치 있는 소쩍새 

소리가 들려왔다. 까만 하늘과 반짝이는 별들, 먼산 소쩍새 소리, 그리고 낮에 본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 모두 다른 세계로부터 온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무심한 것들이 나에게 그날의 느낌이 

되었다.” <청춘을 돌려다오>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마지막 장면인, 주인공이 춤추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작품이다. 어릴 적 외갓집 잔치에서 경험했던 생경한 기억을 

서술하고 있는 이 작품은 당시 잔치에서 춤추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싫어서 그 장면이 

어린 작가의 마음에 생생하게 각인되었다고 한다. 결혼한 마을청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촌로들이 격렬하게 노래하고 춤추던 모습을 회상하며 어른이 된 작가는 거기에 존재하는 고단한 

삶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카니발과 같은 장면을 작가는 마치 그들이 

하늘에 나의 청춘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문성식의 회화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감정의 기조는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들의 살림살이와 

몸부림에 대한 처연함과 가련함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에 따르면 삶과 죽음, 시간, 빛과 어둠, 

자연의 섭리, 그리고 다양한 인간사 말고도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는 

그것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그는 다만 작은 한 인간으로서 그 카오스 같고 진창 같은 세상을 

들여다 보고 그 안에서 결을 찾으며 그 결을 자신의 의식으로 정리한 결과물이 자신의 작업이라고 

말한다. 

 

주류 회화의 여백에서 작업하면서 관념적 사실주의의 새로운 레파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문성식 

작가의 전시는 2 월 24 일부터 4 월 7 일까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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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문성식 작가(1980 년 생)는 2005 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한 후, 2008 년 

동 대학교 전문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2005 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최연소 작가로 

참여하면서 미술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문성식은 빠르고 정신없이 변화하는 현대의 풍경 속에서 본인이 인식하는 또 다른 유형의 풍경화를 

그려내고자 노력해 왔다. 그의 작품은 주변의 사람들과 동물 등을 소재로 하여, 그들이 이루어내는 

관계를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특히 세필로 그려진 아크릴 작품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되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동일한 관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회화작업 뿐만 아니라 드로잉 작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의 드로잉은 회화작품처럼 자세한 필치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시에 연필의 

흑색으로 인해 매우 동양화적인 느낌을 준다. 문성식 작가는 2006 년 ‘바람없는 풍경’이라는 

주제로 키미아트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국제갤러리에서는 2007 년 ‘회화에 대하여’ 

그룹전을 통해 페인팅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그는 현재 몽인 아트스페이스 3 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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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숲의 내부 

Interior of a Forest 

2010-2011 

acrylic on paper 

75 x 428 cm 
“Courtesy of Sungsic Moon and Kukje Gallery” 

 

 

 

 

 
 

숲의 내부 Interior of a Forest (디테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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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무심한 교차 

Absentminded crossing 

2008-2010 

acrylic on paper 

76 x 430 cm 
“Courtesy of Sungsic Moon and Kukje Gallery” 

 
 

 

 

 

 

 
 

무심한 교차 Absentminded Crossing (디테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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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밤 

Night 

2008 

watercolor and pencil on paper 

65 x 287 cm 
“Courtesy of Sungsic Moon and Kukje Gallery” 

 
 
 
 

 
 

밤의 질감 

Texture of the Night 

2010-2011 

acrylic on paper 

144 x 298 cm 
“Courtesy of Sungsic Moon and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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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Give Me Back My Youth 

2010 

pencil on canvas 

53 x 65.5 cm 
“Courtesy of Sungsic Moon and Kukje Gallery” 

 


